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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帝內經》의 精神觀

| . 서 론 

서양의 물질문명과 자연과학의 발달로 물질 

세계나 현상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정신세계에­

대한 연구가 소흘히 되었던 것이 사설이다 그 

러나 최근에 다시 인간의 정신방면에 대한 연구 

가 정차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 역시 물질적인 

자연과학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 

신의 중요성을 연식하게 펀 결과라는 점에서 볼 

예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의학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서양의학은 최근에 와서 정신적 요 

인이 질명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인정 

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결국 심신의학(psychoso 

matics) 이 라는 서 양의 학의 새로운 흐릎을 만들어 

냈다. 한의학에서는 이미 〈黃帝內經(이하 內經

이라 簡稱함)》에서 질명의 예방과 질명의 딸 

생‘ 진단. 치료에 있어서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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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內經》에서는 정신이 생명체를 구성 

하는 요소이자 생명활동을 주재하는 주체로서 

또한 의식사유활동의 주체로서 인간에게 없어서 

는 안될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언식하였다. “神

을 얻은 사람은 살고 神을 잃은 사람은 죽는다 

(得神者生. 失神者死)”라는 말은 神을 중시하는 

〈內經》의 사상을 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_!) 

〈內經》은 인간이 陰陽五行의 법칙에 따라 

생명을 영위한다고 보았다‘ 즉 〈素問 • 生氣通

天論》에서는 “무릇 예로부터 하늘의 이치에 통 

한 사랍은 생명의 뿌리를 陰陽에 근본하였다‘’2) 

이라고 하여, 인체 생명활동의 근본이 陰陽運動

에 있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素問·四氣調神

大論》에서는 ‘무풋 며時와 陰陽은 만물의 근본 

이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봄과 여름에는 陽을 

기르시고, 가을과 겨울에는 陰을 기르셔서 그 

I) 細짧, 神에 대한 m~ 〈黃帝內엎》 을 중심으로, 

1997.2. 경희대화교 박사학위논문. p.2 
찌 “夫g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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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을 따르셨£니, …… 그러으로 陰陽과 며時 
는 만물의 처음이자 끝이며 만풀이 죽고 사는 

근본이 휩니다 이를 거스르연 채해가 생기고 

이를 따르연 혹독하고 사냐운 명이 일어나지 않 

으니, 이플 얼러 道플 얻었다고 합니다"3)라고 

하여, 四時陰陽의 운동이 만물의 근본이며 死生

의 근본이으로, 청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는 四時의 陰陽훌化에 순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素問 • 陰陽應象大꿇〉 ”陰陽은 하늘과 땅 

의 도리요 만풀의 벼라이며 변화의 부모이며 낳 

고 죽이는 근본과 샤작이며 神明의 곳칩이니, 

명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근본에서 구해 

야 합니다찌이라 하여, 陰陽이 天地딩然의 법도 

이며, 만물의 벼리이며, 생명이 죽고 사는 바탕 

이 되으로 절명올 치료할 때는 반드시 근본인 

陰陽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구해야한다고 했 

다. 또한 〈內經》은 五行理옳을 바탕으로 인간 

을 포함한 우주만울을 하냐의 계홍으로 체계화 

함으로써 , 天A相應理論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 

는 〈素問 • 金置률言論》, 〈素問 • 陰陽應象大

論》, 〈素問 • 五運行大論》, 〈素問 • 五常政大

論》‘ 〈素問 • 宣明五氣》 둥 여러 떤에서 나타 

난다.5l 

〈內經》의 정신관이 갖는 특정은 바로 이와 

같은 陰陽五行論을 안간의 정신영역에 까지 적 

용하여, 인간의 쩡신을 분석하고 이를 의학에 

웅용하였다는 정이다. 따라서 본 논운에서는 <

內經》에 냐타냐는 독특한 정신관 즉 陰陽五行

3) “夫四時陰陽者, E훌빼之根本也. 所以聖A春夏흉陽, 秋

--흉陰, 以.~其根, - ---- 故陰陽四時者, 萬柳之終始也, 死

生之:;$:也. 遊之則%홈~. 從之則옮흉不起, f흘謂명道 •• 
4) ‘陰陽者, 天뼈之道tQ, 홈柳之빼紀, 훌{~之父Bl. 生殺

之本始, 神明之府也, ta病必求於:;ti:."
잉 llll빼, ‘jll!에 대한 li'I~” pp. 18 

賣帝內經의 精神觀

論的 精神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6 ) 여기서 

는 논의의 대상을 연간의 정신작용 중 五神(짧 

神意魔志), 五志(愁喜思흘恐)‘ 睡眼활동. 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精神과 陰陽

〈內經〉에서는 天地냄然의 변화가 모두 陰

陽運動에 起因한 것이며. 그러한 天地自然의 陰

陽運動은 神明에 의해 주재원다고 생각하였다­

예컨대, 〈素問·服要精微論》에서 ‘天地의 흉 

化에는 陰陽이 應한다기)이라고 하여. 天地의 變

化가陰陽運動에 의한 것이라 하였고. 〈素問·

陰陽應象大꿇》에서 벚地의 웅직 업과 고요합은 

神明이 그 벼리가 된다대)라고 하여, 神明을 天

地自然이 運動햇化하는 규융로 인식하였다, <

素問 • 陰陽應象大論》에서는 보다 종합적인 시 

각에셔, 陰陽은 하늘과 땅의 도리요 만물의 벼 

리 이며 변화의 부모이며 낳고 죽이는 근본과 시 

작이며 神明의 곳집이다껴)라고 하여, 陰陽의 對

立과 統一이 우주자연의 일체 만풀이 운동하고 

변화하는 근원이며, 神明이 그 안에 깃들어 있 

어 이러한 陰陽運動을 주재한다고 하였다 

〈內經》은 天地自然의 운통 뿐만 아니라, 인 

간의 생영활동도 陰陽運動을 근본으로 한다고 

인식하였다.〈素問·寶命全形說》에셔.사랍이 

6) 〈內짧》에 보이는 神의 의미, 작용, 분류 등 개괄적 

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빼짧 ‘神에 대한 li'I~'에서 자세 

히 논한바있다. 

끼 “天뼈之흉, 陰陽之應’
8) ‘天뼈之動靜, jlllllJ홉之IHil' 
찌 1용陽者, 天뼈之道也, 홈빼之IHil. 훌化之父母, 生殺

之本뼈, jlilllJ之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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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형체를 둠에 陰陽을 벗어나지 않는다 

‘’l이라고 한 것이나, 〈素問 ·生氣通天論》에서 

“무릇 예로부터 하늘의 이치에 통한 사랍은 생명 

의 뿌리를 陰陽에 근본하였다기l)라고 한 것은 

곧 사랍의 생명활동이 陰陽을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內經》이 “形與神具.라 하여 인 

간을 정신과 육체의 合一體로 본 것도 역시 陰

陽에 근거하여 인간을 청신과 육체로 구분한 것 

이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작용 역시 陰陽運動의 

뱀주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素問 • 至률要 

大論》에셔는 “天地의 대법도에 사랍의 정신이 

通하여 應한다.”12) 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天地

범然의 큰 법도인 陰陽에 인간의 정신이 통하여 

응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을 陰陽의 법칙에 따라 살펴보면, 

精과 神이 합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精은 

陰이며 神은 陽으로, *좁은 神의 물질적 바탕이 

되며, 神은 精에 의존하여 정신활동과 생명활동 

을 주재한다. 陰陽이 각각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듯이 精과 神 또한 상호의존하여 서로 합 

일되어야만 그 기능을 발현할 수 있다 예컨대, 

“精을 쌓아 神을 온전하게 한다.”l 3)' “精이 무너 

지고 神이 떠나간다.”14)' “精氣가 늘어지고 무너 

져서 營氣가 영키고 衛氣가 사라지는 까닭으로 

神이 떠나버려서 뱅이 낫지 않는다띠)라고 한 

것 등은 모두 정신이 精과 神의 합일에 의해셔 

이루어진 것임을 말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精神은 인체의 水火陰陽의 대렵과 통 

IO) ‘A生有形, 不離陰陽”

11) “夫g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
12) “天地之大紀, A神之通應也I
13) ‘種精全神”〈素問 • 上古天貝옮》 
14) ‘뼈뺏神去”〈素問 • 陽뺑~9옮》 
15) 뼈붉뾰뺑, 營ill.짧願, 故神去Z而病不愈也.”〈素

問·옳被~ft!.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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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精은 賢에 갈무리되어 있고, 神은 心에 갈무리 

되어 있다. 또 뽑은 水에 속하는 藏이며, 心은 

火에 속하는 藏이다. 인체는 이러한 心과 賢의 

끊임없는 水火升降運動에 의해 생명활동을 영위 

하게 되는데, 이 생명활동이 바로 정신의 발현 

인 것이다‘ 

정신착용의 일종인 塊觸에 대해서도 〈內經

》은 정신과 마찬가지로 陰陽運動에 근거하여 

말현된다고 인식했다 즉, 〈靈樞 • 本神》에서 

“神을 따라 가고 오는 것을 짧이라 하고, 精을 따 

라 들고 냐는 것을 觸이 라 한다.”l이라고 하였는 

데, 이는짧과觸이 精과神의 陰陽運動을 따라 

往來出入하는 것이라 하였다. 결국 精과 神의 

陰陽運動이 외부로 발현된 것이 짧觸이라는 말 

이다. 

이에 대해 張介흉이 〈類經·藏象類》에서 

“精을 神에 대비하여 말한다면 神은 陽이 되고 

精은 陰이 된다 觸을 짧에 대닙l하여 말한다면 

짧은 陽이 되고 觸은 陰이 된다‘”l 7)라고 하였고, 

또‘神이 陽中의 陽이라면 짧은 陽中의 陰이며, 

精이 陰中의 陰이라면 觸은 곧 陰中의 陽인다 

”18)라고 하여, 神과 짧이 요두 陽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神은 陽中의 陽이고 짧은 陽中의 

陰이며, 精과 觸이 모두 陰에 속하는데 그 중에 

서도 精은 陰中의 陰이고 (l'1,은 陰中의 陽이라고 

했다. 또 그는 ‘神이 의 ol하는 바는 두가지가 있 

£니, 구분하여 말한다면 陽神을 짧이라 하고 

1히 빼神往來者謂之짧, ~精而버入者謂之陳” 
17) 張介횟, 類엎, 大星文{~tt. 1986, pp, 56 

“網對神而言, 則神옳陽而精홈陰, BJJ.對짧而를, 則짧옳陽 

而뼈뭘陰” 
1에 앞의 책, pp.56 
“神뭘陽中之陽而짧則陽中之陰也. *휩~陰中之陰而뼈則陰 

中之陽者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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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神을 觸이 라고 한다.”19) 이 라고 하여 • 짧과 觸

은 모두 神의 일종인데, 觸은 陰神이며 짧은 陽

神이라고 했다. 즉 짧觸을 神이 발현될 때의 陰

적인 속성과 陽적인 속성£로 인식한 것이다. 

이외에도 張介흉은 여러사람의 말을 인용하였는 

데‘ 孔賴達은 形의 靈이 뼈이고 氣의 神이 塊이 

라2이 하였으며‘ 樂째는 精의 神이 觸이고 氣의 

神이 짧이라고2 l) 하였으며, 또 耶짧은 .塊은 氣

를 따라서 變하며 , 觸은 形을 따라서 化한다"22) 

라고 하였고‘ 朱子는 ‘塊은 陽이고 뼈은 陰이며, 

塊은 움직이고 觸은 고요하다.”23)라고 하였다. 

모두가 塊觸을 정신의 딸현A로 인식하였으며, 

또 精神과 짧觸이 모두 陰陽의 뱀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內經》에서는 인간의 정신이 이처럼 陰陽

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으로‘ 그 생리나 병리현 

상 또한 陰陽의 법칙에 따라 나타난다고 보았 

다 예컨대. 〈素問 • 調經論》에서 ‘음양이 평형 

을 이루어 치우침 이 없어서 그 형체를 채우고 

九候가 한결장으면 이름하여 平A이라고 한다 

”2이라고 하고. 〈素問 • 生氣通天論》에서 “陰과 

陽이 서로 떨어지면 精氣가 곧 끊어진다"25)라 

고 하여‘ 陰陽의 상호 균형의 여부를 생리와 뱅 

1이 앞의 책, pp.65 
‘推是神之없옳有二. 分言之則陽神日짧, 陰神日뼈” 
20) ")...之生也始뺏化홉形, 形之훌日뼈, 뼈內g有陽氣, 

월之神日짧. 행엉뼈,'11훌之名, 初生時耳텀心짧手足運動, 此

뼈之훌也. 及其精神性짧漸有잊n買, 此則휠之神也.”(앞의 
책, 때64) 

21) 피、之精奭是謂짧$$, 陳률形體, 짧률精神. 精又是뼈, 

뼈是精之神. 神又是짧, 짧是휠之神.”(앞의 책, pp. 65) 
22) 앞의 책, pp.65 
“짧빼뭘而뺏, 911'4形而{~·
23) 앞의 책, pp.65 
짧陽而뼈陰, 짧動而뼈靜” 
24) ‘陰陽험SJZ. ~充其形, 九옳若-, 命日SJZ}..’
25) “陰陽離決, 網붉乃總” 

黃帝內經의 精神觀

리를 구분하는 기준£로 삼았다. 〈素問 • 至훌 

要大論》에서도 ‘무릇 陰陽의 기운이 맑고 고요 

하면 생명활동이 잘 이루어지지만 요동하면 혹 

독한 질병이 일어난다‘”26)라고 하여. 陰陽이 상 

호 조화를 이루면 인체의 생명활동이 정상적A 

로 진행되지만, 만일 조화가 깨져 혼란해지면 

질명 이 곧바로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는 정 

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素問 • 生氣通天論》

에서 “陰이 안에서 和平하고 陽이 밖에서 固密하 

여야 정신이 비로소 다스려진다.η7)라고 하였 

고‘ 또 .陰이 陽을 이기지 못하면 액의 흐름이 급 

박하고 빨라서 陽이 陰을 뺨휴하여 이에 狂證이 

발생한다"28)이라고 하였다 즉 정신 또한 陰陽

의 평형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옹전할 수 있다 

는 말이다 

〈內經》은 인간의 감정에도 이러한 陰陽의 

이치가 통한다고 인식하였는데, 특히 七情 중에 

서 喜와 愁를 들어 陰陽과의 관계를 설명하였 

다. 즉 〈內經》은 ‘陽氣가 많은 사람은 잘 기빼 

하고. 陰氣가 많은 사랍은 잘 성 낸다.”2이라고 하 

여,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빼하는 감정은 陽에 

속하고 분노하는 감정은 陰에 속한다고 인식하 

였다 이는 그야말로 인간의 감정을 陰氣와 陽

氣의 속성에 연관시켜 해석한 것이다 즉 분노 

는 챔체되고 억압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으 

로 陰氣의 -F降하고 收敬하는 속성과 같고‘ 기 

쁨은 상송되고 通陽하는 기운£로 陽氣의 발산 

하고 상승하는 속성과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는 張介흉도 ”빛나고 밝으며 맑고 깨끗한 것은 

陽의 특성이며, 가라앉고 막A며 누르고 쌓이는 

2이 ‘夫陰陽之월, 淸靜則生{~治, 動J!lj뿜훗월” 
27) • 陰SJZ陽짧, 精神乃治.

28) 빵不路其陽, 則ll!i流흉JB돗, 井乃狂‘
29) ‘多陽者, 多룡, 多陰者, 多짧’〈훌樞 • 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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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陰의 성질이다. 그러묘로 陽氣가 많£면 

잘 기빼하고 陰氣가 많£연 성을 잘 낸다."30)라 

고 하였다. 〈內經》의 이러한 七情의 陰陽論的

인식은 명리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暴;愁傷陰, 暴喜楊陽’3 l) 이라고 하 

여,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은 인체의 陰을 손상 

시키고, 지나치게 기빼하는 것은 인체의 陽을 

손상시킨다고 했다_32) 

〈內經》은 또 睡眼과 꿈에 대해서도 陰陽論

바탕으로 그 機轉을 설명하였다 〈靈樞· 口問

》에서 “陽氣가 다하고 陰氣가 盛하여지면 눈이 

감기고, 陰氣가 다하고 陽氣가 盛하여지연 장에 

서 깨어난다”33)라고 하고, 또 〈靈樞·大感論

》에서도 .무릇 衛氣가 낮에는 항상 陽에서 行하 

고 밤에는 陰에서 行하기 때문에, 陽氣가 다하 

면 장플고 陰氣가 다하면 장에서 깨어난다”34) 

라고 하여, 睡眼의 기전을 陰氣와 陽氣의 進退

消長으로 설명하였다 즉 밤에 장자는 것은 衛

氣가 陰分..2.로 들어가 陽氣가 虛해지고 陰氣가 

盛해지기 때문이며, 잠에서 깨는 것은 衛氣가 

다시 陽分으로 나와 陽氣가 盛해지고 陰氣가 虛

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0) 張介홈, 類앓, 앞의 책, pp. 456 

“光明奭聞, 陽之觀t!l, 沈R용Jlll!J, 陰之性也, 故多陽f[IJ多

훌, 多陰則多짧” 
31) 〈素問 • 陰陽應象大옮〉, 〈素問 • 減五過옳〉 
3잉 몰와 용를 陰陽옳的으로 인석한 것은 〈內앞〉 뿐만 

이 아니라, 〈꿇南子〉, 〈莊子〉에서도 보이는데, 〈꿇 

南子 · 뼈神힘|〉에서는 ‘A大용破陰, 大룡않陽.”(漢文大系 
20, 推南鴻烈解, 卷第七, 精神휩II, 홉山房發行, 1984, 동경, 

pp.17)이라고 하였고, 〈莊子 . tE월〉에서는 “A大홈%, 
빠於陽, 大짧%, llt於陰”(張基樓 • 李錫浩 譯, 〈老子 • 莊
子〉, 三省버版tt, 1987, pp. 276)이라고 하였다. 

33) “陽윌짧, 陰월盛, f(IJ§ Jl!l;, 陰붉盡而陽붉盛, 則寢헛.” 

34) ‘夫衛붉者, 훌日常行於陽, 夜行於陰, 故陽윌jlf(lj몽k, 

陰氣盡則휩.” 

6 

꿈에 대해서도 〈內經》은 .陰氣가 왕성하면 

큰 강을 건너면서 두려워하는 꿈을 꾸고, 陽氣

가 왕성하면 큰 불이 나서 활활 타는 꿈을 꾸며, 

陰陽이 오두 왕성하면 서로 죽이는 꿈을 꾼다. 

上部의 기운이 성하면 나는 꿈을 꾸고, 下部의 

기운이 성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 

며, 심하게 배가 고프연 얻는 꿈을 꾸며 심하게 

배가 부르면 남에게 주는 꿈을 꾼다‘”35)라고 하 

여, 마찬가지로 陰陽의 盛흉로 해석하였다. 즉 

A體內 陰氣와 陽氣의 盛흉가 꿈에 그대로 반영 

된다고 인식한 것이다. 水는 陰에 속하고 火는 

陽에 속하묘로, 물을 건너는 꿈을 꾼다는 것은 

인체의 陰氣가 盛하다는 것이며, 꿈에 큰 불을 

보는 것은 인체의 陽氣가 盛하다는 것이다. 다 

른 것도 마찬가지로 陰陽의 속성에 따라 상응하 

여 꿈을 꾸거나, 아니면 부족한 것을 보충하거 

나 남는 것을 멀어내는 등의 형태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다. 

|||, 精神과 五行

〈內經》에서는 天地범然의 萬物이 運動, 變

化하는 것은 모두 五行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 

다고 언식하고, 五行理論을 바탕으로 天地딩然 

의 오든 사물과 그들의 변화까지 계통화하려고 

했다 예컨대, 〈素問 • 陰陽應象大論》을 살펴 

보면, 方位, 五行, 氣候, 季節, 五味, 五藏, 五體,

五官, 五色, 五音, 五聲, 五變, 五志 퉁 天地범然 

의 다양한 요소들을 오행의 屬性에 따라 각각 

35) 휩氣盛, 영IJ夢涉大水而恐健. 陽윌盛, 옛j夢大火而播 

없. 陰陽(!\盛, 윗j夢相殺, 上盛則夢飛, 下盛則夢멸, 흉AA則 

夢取, 甚9월f[lj夢予.”〈뚫樞 . i'i!Jll發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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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속해 놓고 있다. 36 ) 

연간의 精神도 예외는 아니어서, 〈素問 • 宣

明五氣〉에서 ·,i:,.藏神, IDli藏뼈, Jlf藏짧, 牌藏意,

뿜藏志、-라고 하여, 인깐의 정신을 다섯가지로 나 

누고 이를 각각 五藏에 배속하였다. 이들의 내 

용을 구체적요로 살펴보연, 이L藏神”이라 한 것 

은 心이 五藏六府의 우두머리로 藏府의 기능활 

동을 주관하며 , 또 全身의 血服을 주관하여 모 

든 인체의 생명활동이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 

각했기 때운에 心에 생명의 근원인 神이 깃을어 

았다고 한 것이다. 뼈는 金에 해당되며, 金은 陰

에 속하여 l&敬, 包藏하는 성질이 있어서 氣를 

모아 形을 이루거나 받아들이려는 성질이 있는 

데, 이는 觸이 짧에 비해 상대척요로 陰에 속하 

며 또 形에 붙은 神~로37) 주로 불수의적 인 운 

동이나 본능적인 감각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비 

슷하다. 그래서 ‘뼈藏觸”이라 한 것 이다_38) 맑은 

陽에 속하여 발산, 운동하려는 성절이 있어 , 血

을 저장하였다가 펠요할 때 눈이나, 손, 딸 둥에 

36) 〈素問 · 陰陽應象大옮》 중 南方, 火에 속하는 경우 

를예로들어보면, ‘南方g:熱, 熱生火, 火生좀, 좀生•u、, 心

生血, 血生解, 心主좀. 其a:天흉**, 在地뭘火, fE體옮!Iii. 

표藏뭘心, fE色~m;. fE훌홈짧, fE합없笑, fE變動$$훌, fE 
혔뭘폼, fE味$$줄, 표志홉룡‘ ”라고 하였다. 
3끼 孔짧達의 〈春秋左~II》昭公7年의 표옳에서 형체 

에 붙은 훌을 陳이라 하였고, 기에 붙은 선을 혼이라 한 

다.”고 하였다. (가노우 요시미츠 지음, 호댁철학사상연구 

회 기철학분과 옮김, 〈중국의학과 철학》, 여강출판사, 

1992, pp. 213 재인용) 
38) 〈內짧》에서 항문올 뼈門이라고 한 것이냐 땀을 

뼈퓨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변이나 땀은 생명활동으로 생긴 찌꺼기에 해당하며 이 

것은 모두 형체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內앓》에서는 

$$을 유혐의 찌꺼기와 연관된 것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 

다. 인체의 五훨 중에서는 폐가 정기를 수렴하고 찌꺼기를 

버리는 작용을 하는떼, 이 점에서도 師와 뼈은 유사한 면 

이었다. 

黃帝內經의 精神觀

공급하여 웅직이게 하는데, 이는 塊이 觸에 비 

해 상대적으로 陽에 속하며 또 氣에 붙은 神39)

A로 주로 인체의 눈이나 手足 둥의 수의적인 

운동기능을 담당하는 것과 배슷하다 그래서 ”Jlf 

藏짧’이 라고 한 것 이다 “牌藏意’는 牌는 土에 속 

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온 水製의 기운을 인체의 

기놓활동에 적함한 정미로운 물질로 바꾸어 다 

른 藏府의 활동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작용 

을 한다. 意는 〈靈樞 • 本神》에서 기L、有所憶謂 

之意’라고 하였듯이. 일단 心의 작용을 통해 들 

어옹 외부의 정보를 일차로 인식하고 기억해 두 

었다가 다음 단계의 사유과정에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意가 牌에 잘우리 

되어 있다고 한 것이다. 뽑은 水에 속하는데, 水

는 沈藏하고 癡縮하는 성질이 강하여 내부에 陽

氣플 단단히 잘무리하고 있는데 ' 그것이 마치 

식물의 써앗처램 만단하고 뿌리처렴 흔들리지 

않는 성질이 있다. 뽑도 이러한 속성을 그대로 

。l어받아 인체의 精을 잘무리하고 단단히 축척 

하여, 인체의 骨格을 營養하여 인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志는 〈靈樞 • 本神》에서 

“意之所存謂之志n라고 하였듯이 , 意의 작용을 통 

해 열차로 인식되었던 정보를 깊숙허 쌓아 두는 

것‘ 또는 생각이 확고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志가 뽑에 잘우리되어 있다고 

한것이다 

〈素問 • 六節藏象論》에서도 ‘心은 생명의 

근본이며 神의 應變을 주관하는 곳이다.애), ‘麻

는 氣의 근본이며 觸이 머무는 곳이다‘”41)' ‘뽑은 

머울러 칩거하여 막아서 갈무리하는 근본이며 

3이 주3깨과같읍. 
4이 .心者, 生之本, 神之뺑也” 

41) ‘師者, 월之本, 뼈之處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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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이 머무는 곳이 다껴2)' “府은 趣을 풀어 펼치는 

근본으며 짧이 거처하는 곳이다 ”43)' ‘牌, 몹, 大

陽, 小陽, 三薰, 勝빠은 가두어 담아두는 곳이며 

營함이 머무는 곳이니, 아릎을 器라 하고, 능히 

體組을 소화하여 味로 바꾸어 플이고 내는 것이 

다 객4) 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앞에서 말한 내용 

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素問 • 宣明五氣》의 

내용이 五神에 대한 총괄적인 개괄이라면, 〈素

問 • 六節藏象論》의 내용은 五神이 인체의 생리 

적 기능활동에 마치는 영향에 좀더 접근한 것이 

다 즉 神은 心에 위치하여 인체 생명활동의 근 

본이 되며‘ 뼈은 師에 거처하여 體內 氣의 宣發,

輪降을 담당하며, 짧은 빠에 거처하여 인체의 

운동을 주관한다 賢과 牌의 경우, 〈素問 • 宣明

五氣》와 다르게 精과 營을 배속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다른 장부의 생리기능활동의 근본이 되 

는 先天의 精과 後天의 精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셔 〈素問·六節藏

象論》의 내용이 〈素問 • 宣明五氣》에 비해 생 

리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內經》에서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도 또 

한 五行論的으로 인식하였는데, 〈素問 • 陰陽應

象大論》에서 ‘사랍은 五藏을 두어 五氣를 딸바 

꿔 기쁨, 분노, 슬픔, 근성, 공포를 만듭니다껴5) 

라고 하여, 기쁨, 분노, 슬픔, 근성, 공포 등의 

다섯가지 감정(五志)이 五藏무로부터 발현된 기 

운이라고 했다- 그리고 표藏과 五志、플 직접 연 

관시켜 놓았는데, 분노는 府氣가 말현된 것이며, 

기쁨은 心氣가, 생각은 牌氣가, 근심은 8벼氣가‘ 

4찌 ‘뽑者, 主훌封藏之:$:, 精之處也’

4이 “Hf者, 罷極之:$:, 짧之居也” 
44) “牌몹大8없\關三魚勝빠者, 슐훌之:$:, 營之居也, 名

日器, 能化짧뼈, $훌味而入버者也” 
4히 “A有五훌化五월, ~生홈없꿇훌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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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은 賢氣가 각각 발현된 것이라고 했다 

분노는 억눌렸던 감정이 밑바닥부터 위로 치밀 

어 올라오는 심리상태를 말한 것인데, 이는 겨 

우내 억눌렸던 기운이 봉이 되어 웅트는 것과 

같으묘로, 五行屬性上 木에 해당된다 또 기쁨은 

火가 기운을 발산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넓게 되 

지는 상이묘로 心氣의 발현이라고 인식한 것이 

다‘ 생각은 이라 저리 이 궁리 저 궁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플을 종합하여 가닥을 세우는 것 

이 마치 土가 중앙에 위치하여 나머지 네 기운 

들의 작용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과 같으므로 생 

각을 牌에 배속시킨 것이다. 근성은 사소한 일 

도 버리지 옷하고 붙틀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으 

로 기운이 웅츠려도는 象이 있는데, 이는 가을 

이 되어 금의 收敬, 輪殺作用에 의해 草木이 시 

드는 것과 같으묘로 근심을 R벼氣의 발현이 라고 

한 것이다 두려움은 기운이 아래 깊숙허 숨어 

버리고 나오지 옷하는 象인데, 이는 겨울의 水

氣가 陽氣를 沈藏하는 것과 같으므로 賢氣가 발 

현된 것이라고 한 것이다 

〈內經》에서는 또 五行의 相克理論을 활용 

하여 감정으로써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 

하였다 즉 〈素問 • 陰陽應象大論》에서 “悲勝

愁” ‘恐勝喜” “愁勝思” “喜勝憂” ‘思勝恐”이 라고 하 

였는데, 모두가五行相克의 볍칙에 부합된다‘ 이 

러한 五行相克을 이용한 감정조절볍이 〈內經》

의 모든 篇에서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쨌든 감정의 조절을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 

다고 생각한 점이나, 또 감정을 이용한 치료에 

五行의 相克理論을 도입한 것은 대단허 합리적 

인 사고로서, 의학적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있다 

이외에 〈內經》은 꿈을 해석하는 데도 五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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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論을 웅용하였다. 〈靈樞 • 찮뻐發흉》의 내용 

을 보연, Jlf氣가 盛하연 성내는 꿈을 꾸고, 뼈氣 

가 盛하연 두려워하거나 윷거나 날아 다니는 꿈 

을 꾸고, 賢氣가 盛하연 허리가 끊어지는 꿈을 

꾸며, 願氣가 心에 침입하면 산에 불이 나는 꿈 

을 꾸고, 戰氣가 神에 침입하연 물가에 갔다가 

울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된다46)고 인식하였는데, 

이 모든 해석이 五行理論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있다 

IV. 結論

지금까지 〈內經》에 나타난 독특한 정신관 

에 대해 논하였고, 나름대로 연간의 정신을 陰

陽五行論을 바탕으로 해석해 보았다. 그 결과 

〈內經》은 인간의 정신을 철저히 陰陽五行論을 

근거로 해석하였고, 이를 질명의 발생, 질병의 

치료 등 의학 전반에 폭넓게 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꿈을 陰陽五行論에 근거하여 

해석한 것이나, 감정을 변화시켜 질명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신의학방연에 있어서 상당 

허 의미있는 내용으로, 좀더 깊이 연구할 가치 

가 있다고 사료된다 

4히 “)ff월盛, 則흉흉짧. 뼈휠盛, 則夢恐뼈, 哭iii., 飛錫. 心

월盛,則夢홉笑,恐良.牌휠盛,則夢짧樂,身짧重不뿔.뽑 

율盛, 則夢題育兩解不.’, “慶붉客於心, 폐j홍見.fi山훌火. 

客於뼈, 則흉흥1!U월, 見金銀之奇뺑. 흉於)ff, 則夢山林빼木. 

客於牌, lltl夢見.fi團大짧, II물Ii雨. 客於햄, 則夢團뼈, & 
居水中.’

黃帝內經의 精神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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